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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CBS여론조사…젊은층서낙관응답더많아뱜

세계평화·안정증진여부질문에 46% ‘그렇다’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인이19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에서열린대통령의취임식전날집회에서테슬라CEO이자X소유주인일론머스크가

제스처를취하고있다. /워싱턴DC=로이터븡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2기

임기 4년에 대해 낙관적이냐 비관적이

냐로 양자택일 질문을 던졌을 때 미국

인들의 60%가 낙관을 택했다고 미국 C

BS 방송이 자체 의뢰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19일(현지시간)밝혔다.

낙관적 견해를 밝힌 이들의 비율을

연령대별로 보면 18-29세 67%, 30-44세

62%, 45-64세 60%, 65세 이상 51%로, 젊

은층이더낙관적인것으로조사됐다.

과거에새대통령이취임하는연초에

CBS가 실시한 여론조사들에서 낙관적

전망의비중은2021년조바이든58%, 20

17년 트럼프 1기 56%등이었다.

더거슬러올라가면2009년버락오바

마 79%, 2001년 조지 W. 부시 64%. 1993

년 빌 클린턴 70%, 1989년 조지 H.W. 부

시68%, 1981년 로널드 레이건 69%, 1977

년 지미 카터 70%였다.

세월이흐르면서새대통령의임기에

대해낙관적전망을밝히는미국인들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정치적 양

극화가심해지면서야당지지자들이긍

정적의견을표현하는비율이줄어들고

있기때문이라고CBS는분석했다.

이번조사는CBS뉴스가여론조사업

체유거브에의뢰해미국성인2천174명

을 대상으로 이달 15-17일 실시한 것으

로,오차범위는±2.5%포인트다.

‘현재’의경제상황에대한의견을묻

는질문에는 ‘좋다’가 38%, ‘나쁘다’가 5

6%였으나, ‘2025년의 경제 상황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좋을 것’이 52%, ‘나쁠

것’이31%로훨씬긍정적이었다.

트럼프 2기의 정책이 식료품 물가를

낮출것이라는전망에는전체응답자의

39%, 트럼프에 투표한 응답자의 74%가

동의했다.

식료품물가가올라갈것이라는답은

전체 응답자 가운데서는 37%를 차지했

으나트럼프에투표한응답자들사이에

서는6%에불과했다.

변화가없으리라는답은전체의24%,

트럼프지지자의20%를차지했다.

트럼프의정책으로응답자의경제사

정이 나아질 것 같으냐는 질문에는 전

체의 42%와 트럼프 지지자의 77%가 그

렇다고답했다.

비슷할것이라는반응은전체의30%,

트럼프지지자의20%를차지했다.

악화할것으로본다는응답자는전체

의28%,트럼프지지자의3%였다.

트럼프의정책으로세계의평화와안

정이증진될것이라고보느냐는질문에

는전체의46%,트럼프지지자의88%가

긍정으로답했다.

평화와안정이약화될것이라는응답

은전체의37%,트럼프지지자의4%였다.

영향이없을것이라는반응은전체의16

%,트럼프지지자의8%를차지했다.

이번여론조사에서미국내불법이민

자를 모두 추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출범시키는 데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로 양자택일 질문을 던졌을 때 전체 응

답자의 55%와 트럼프 지지자의 90%가

찬성의견을밝혔다.

이민자추방에대해두루뭉술하게물

어보면 미국인들 가운데 찬성 의견이

확실히 우세하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

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의견을 물

으면 찬성 비율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

다. 악시오스와 입소스 조사의 표본오

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2%포인트

다. /연합뉴스

미국인60% “트럼프2기4년낙관적”…경제호전전망우세

첫맞교환븣‘살얼음판’협정이행본궤도오를지주목

팔레스타인무장정파하마스가인질

3명을돌려보낸데이어이스라엘도수

감자90명을석방했다.

휴전협정발효이후양측의첫번째

‘맞교환’이 이뤄진 것으로, 이에 따라

살얼음판을 걷는 듯 진행돼 온 1단계

협정 이행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

에 따르면 이스라엘 교정당국은 이날

오전 1시를 기해 요르단강 서안 오퍼

감옥과예루살렘구치소의테러리스트

들이 석방됐다고 밝혔다. 하마스가 납

치했던 로미 고넨(24), 에밀리 다마리

(28), 도론 스테인브레처(31) 등 여성

인질 3명을전날송환한지 7시간만에

대응조치가이뤄진것이다.

석방된 이들의 대부분 여성이거나

미성년자로,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협

했다는 혐의로 수감됐던 것으로 알려

졌다. 구체적 혐의사실은 돌을 던지는

등의 비교적 가벼운 내용부터 살해 시

도까지다양하다고AP는전했다.

석방된수감자중에는1970년대이스라

엘공격에연루된세속좌파세력소속여

성조직원칼리다자라(62)가포함됐다.

이스라엘은 그를 2023년 체포한 후

무기한 연장이 가능한 행정 명령에 따

라 구금해 인권단체로부터 비판받았

다.이날석방을앞두고요르단강서안

오퍼 감옥 인근에는 하마스 조직원이

포함된환영인파가몰려들었다.

이스라엘군은이들에게공개적인축

하행사를하지말라고경고했으나,이

들은 폭죽을 쏘거나 휘파람을 불고 구

호를외치며석방자를환영했다.

양측이 합의한 휴전안에 따르면 이

스라엘과 하마스는 1단계인 6주(42일)

간 교전을 멈추고 일부 인질을 교환한

다. 이 기간 하마스는 여성과 어린이,

고령자를 포함한 인질 33명을 풀어주

고,이스라엘은팔레스타인수감자 737

명을석방한다. 100명 가까운 인질 모두

가 석방되는 것은 휴전 2단계에 이뤄지

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 앞서 전날 1단

계 휴전의 개시를 앞두고도 하마스의

석방자 명단 통보를 둘러싼 신경전이

이어져협정발효가예정보다3시간가

까이 늦어지고, 이에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 공습을 재개하는 등 여전히 군사

적긴장이높은상태다. /연합뉴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수감자 90명석방
이슬람선지자무함마드모독혐의

이란의 한 인기 가수가 신성모독죄

로 기소돼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영국

의일간가디언이19일(현지시간)현지

매체를인용해보도했다.

이란 대법원은 이슬람 선지자 무함

마드를 모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

수아미르호세인마그수들루(37)가받

은 징역 5년 형이 가볍다면서 상소한

검찰의 요구를 수용해 사형을 선고했

다.

마그수들루는 ‘아미르 타탈루’라는

예명으로활동해온언더그라운드가수

다.

리듬앤드블루스(R&B)와 랩, 팝뮤

직을 결합한 음악으로 인기를 얻었으

며,얼굴과전신에한화려한문신과이

란정치권에대한대담한가사,이란의

젊은 세대에 미치는 큰 영향력 등으로

주목을받아왔다.

2015년에는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

을 옹호하는 노래도 발표한 적이 있다.

그는 2018년부터 터키 이스탄불에서

거주해오다가2023년터키경찰에의해

이란으로송환돼구금중이다.

타탈루는 이란의 이슬람 공화국에

반대하는 선전행위를 하고, 음란물을

출간하고 매춘을 옹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란 대법원의 이번 사형 선고는 최

종판결이아니며,타탈루측이상고할

수있다고가디언은전했다. /연합뉴스

이란법원,전신문신인기가수에사형선고

뱚美워싱턴포스트보도…“지휘관대독메시지받아적은듯”

미국의 유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

(WP)는북한김정은국무위원장이우

크라이나 파병 북한군 병사들에게 보

낸 것으로 보이는 신년 메시지를 입수

해19일(현지시간)보도했다.

김정은은편지에서장병들의노고를

치하하고“동무들!동무들이정말그립

소. 모두가 건강하게 무사히 돌아오기

를내가계속빌고또빌고있다는것을

한순간도잊지말아주시오”라고당부

했다. 그러면서 “부과된 군사 임무를

승리적으로결속하는그날까지모두가

건강하고더욱용기백배하여싸워주기

바라오”라고덧붙였다.

이런 메시지가 담긴 편지의 마지막

에는“김정은12.31”이라고적혔다.

김정은의 신년 메시지가 담긴 이 편

지는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측이

격전을 벌여온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에서발견됐다고한다.

파란잉크의손글씨로적힌이편지

에대해워싱턴포스트는 “평양에서군

인들에게 보냈거나, 지휘관이 김정은

의메시지를소리내어읽고그것을받

아적은것일수있다”고전했다.

/연합뉴스

“용기백배하라”…김정은,파병군에신년메시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내각에 대

한지지율이출범후최저수준으로하

락했다는조사결과가20일나왔다.

마이니치신문은 지난 18-19일 2천42

명(유효응답자 기준)을 상대로 벌인

여론조사에서이시바내각지지율이2

8%로, 처음 30%선 아래로 떨어졌다고

보도했다. 이시바 내각 지지율은 내각

출범직후인지난해10월 46%였으나11

월 31%, 12월 30%를 거쳐 이달 추가 하

락했다. /연합뉴스

뷺이시바내각지지율,출범후최저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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